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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

 

성 

 

명]

 

양향자 

 

최고위원은 

 

사퇴하고, 

 

더불어민주당은 

 

징계 

 

조치를 

 

해야 

 

한다.

 

더불어민주당 

 

양향자 

 

최고위원이 

 

지난 6

 

일 “

 

반올림이 

 

전문 

 

시위꾼처럼 

 

귀족노조들이 

 

자리를 

 

차지하는 

 

방식으로 

 

한다, 

 

삼성 

 

본관 

 

앞에서 

 

반올림이 

 

농성을 

 

하는데 

 

그 

 

사람

 

들은 

 

유가족도 

 

아니다, 

 

그런 

 

건 

 

용서가 

 

안 

 

된다“

 

고 

 

발언하였다. 

 

그러면서 ”

 

유가족이 

 

충분한 

 

보상을 

 

받아야 

 

하는 

 

것을 

 

인정한다, 

 

이재용 

 

부회장도 

 

사실관계를 

 

파악해서 

 

보

 

상을 

 

충분히 

 

해줘야 

 

한다는 

 

입장“

 

이라고 

 

덧붙였다. 

 

우리는 

 

이 

 

발언을 

 

강력하게 

 

규탄하

 

며, 

 

본인과 

 

당의 

 

책임 

 

있는 

 

행동을 

 

요구한다. 

 

많은 

 

노동자들이 

 

삼성 

 

반도체 

 

공장에서 

 

일을 

 

하다가 

 

죽음에 

 

이르렀고, 

 

더 

 

많은 

 

피해

 

자들이 

 

여전히 

 

고통 

 

받고 

 

있다. 

 

반올림은 10

 

년이 

 

넘는 

 

시간 

 

동안 

 

고통 

 

받는 

 

유가족, 

 

피해자들과 

 

함께 

 

삼성을 

 

상대로 

 

진실한 

 

사과와 

 

공정하고 

 

투명한 

 

보상을 

 

요구해 

 

왔고, 

 

지금도 500

 

일 

 

넘게 

 

노숙농성 

 

중이다. 

 

하지만 

 

삼성은 

 

책임은 

 

회피하면서 

 

얼마 

 

되지 

 

않

 

는 

 

돈으로 

 

무마하려 

 

했고, 

 

유가족과 

 

반올림 

 

활동가들을 

 

떼어 

 

놓기 

 

위해 

 

이간질하였다. 

 

그런데 

 

양향자 

 

최고위원은 

 

이런 

 

반올림을 ‘

 

전문 

 

시위꾼’, ‘

 

귀족 

 

노조’

 

라고 

 

칭하면서 

 

모

 

욕하고, 

 

동시에 

 

보상이면 

 

모든 

 

것이 

 

해결되기라도 

 

한 

 

것처럼 

 

말함으로써 

 

유가족들의 

 

요구를 

 

폄훼했으며, 

 

그동안 

 

삼성이 

 

그래왔듯 

 

대놓고 

 

유가족과 

 

반올림을 

 

분열시키려 

 

하였다. 

 

심지어 ‘

 

용서가 

 

안 

 

된다’

 

고 

 

표현했다. 

 

도대체 

 

누가 

 

누굴 

 

용서한다는 

 

말인가. 

 

발언을 

 

통해 

 

그의 

 

노동관도 

 

드러났다. 

 

기업을 

 

상대로 

 

목소리를 

 

내는 

 

이들은 

 

한낱 ‘

 

전

 

문 

 

시위꾼’

 

이고 

 

강력한 

 

노동조합은 ‘

 

귀족 

 

노조’

 

라는 

 

것이다. 

 

노동자들의 

 

기본권, 

 

노동

 

자들에 

 

연대하는 

 

행동이 

 

그저 

 

떼쓰기, 

 

행패 

 

부리기로밖에 

 

보이지 

 

않는 

 

것이다.  

 

더불어민주당 

 

역시 

 

책임에서 

 

자유로울 

 

수 

 

없다. 

 

이러한 

 

반노동적 

 

편견과 

 

재벌편들기

 

에 

 

침묵한다면, 

 

개혁을 

 

논하거나 

 

대선에서 

 

승리하는 

 

것이 

 

무슨 

 

의미가 

 

있겠는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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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향자 

 

최고위원과 

 

더불어민주당의 

 

진정성 

 

있는 

 

사과와 

 

책임있는 

 

행동을 

 

요구한다. 

 

본인은 

 

최고위원직을 

 

사퇴해야 

 

하며, 

 

당은 

 

이에 

 

대한 

 

분명한 

 

입장을 

 

밝히고 

 

징계를 

 

포함한 

 

적절한 

 

조치를 

 

취해야 

 

할 

 

것이다. 

2017

 

년 3

 

월 7

 

일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노동위원회

 

위원장 

 

김 

 

진


